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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올 상반기 위기설에 시달리던 한국영화는 여름 시즌을 지나며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 <암살

>과 <베테랑>이 2주 간격으로 ‘천만 영화’ 자리에 앉으며 ‘역시 여름 시장은 한국영화가 우

세’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 언젠가부터 여름 박스오피스 시장에서의 국내 4대 메이저 배급

사의 격돌은 당연한 수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영화는 원래부터 여

름에 강했던 것일까?  

 

올 상반기 내내 한국영화는 ‘위기설’에 시달렸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1049만 

명)이 예상대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613만 명)가 예상 외의 흥행을 거두는 동안 ‘중

박’ 이상의 흥행에 성공한 한국영화는 <국제시장>(891만 명),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387만 명), <스물>(304만 명)뿐이었다. 게다가 2014년 12월 17일 개봉한 <국제시장>은 

엄밀히 말해 ‘2015년 라인업’이라고 볼 순 없다. 때문에 ‘한국영화 정체, 침체, 위기’ 분위기

는 더욱 힘을 얻었다. 올 상반기 극장 총관객 수는 950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

고, 그중 한국영화 관객 수는 4043만 명(점유율 42.5%)으로 외국영화 관객 수 5464만 명

(57.5%)에 못 미쳤다.  

 

하지만 한국영화의 부진을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라 보는 시선도 있었다. 올해 국내 주요 

배급사의 기대작들 모두 7월 이후에 포진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리고 이는 7월과 8월

을 건너며 일정 부분 입증됐다. 7월 22일 개봉한 <암살>과 8월 5일 개봉한 <베테랑>이 나

란히 ‘천만 영화’에 자리하며 한국영화 위기설은 잠잠해졌다. 흔히 ‘여름 시즌’이라 일컫는 7

월과 8월, 두 달 동안 5417만 8,239명이 극장을 찾았고, 한국영화 관객 수는 그중 59.6%인 

3228만 9,560명을 차지했다.  

 

<표 1> 2011~2015년 여름 시즌 관객 수 및 매출액 추이 

구분 
관객 수(명) 매출액(원) 

한국영화  외국영화 총관객 수 한국영화 외국영화 총매출액 

2011 년 7 월 5,917,061 12,363,460 18,280,521 43,500,828,000 
108,386,695,50

0 
151,887,523,500 

2011 년 8 월 13,811,865 6,181,131 19,992,996 
104,631,318,80

0 
45,655,077,000 150,286,395,800 

7, 8 월 합계 19,728,926 18,544,591 38,273,517 148,132,146,80 154,041,772,50 302,173,91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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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011 년 전체  82,868,189 76,856,276 
159,724,46

5 

613,722,968,10

0 

622,076,496,10

0 

1,235,799,464,20

0 

7, 8 월 시장 

비중 
23.8% 24.1% 24.0% 24.1% 24.8% 24.5% 

2012 년 7 월 9,989,478 10,874,443 20,863,921 71,251,702,344 83,145,280,174 154,396,982,518 

2012 년 8 월 17,003,810 7,184,945 24,188,755 
122,107,695,61

7 
53,331,494,732 175,439,190,349 

7, 8 월 합계 26,993,288 18,059,388 45,052,676 
193,359,397,96

1 

136,476,774,90

6 
329,836,172,867 

2012 년 전체  
114,613,19

0 
80,277,397 

194,890,58

7 

836,114,875,00

4 

619,025,479,43

1 

1,455,140,354,43

5 

7, 8 월 시장 

비중 
23.6% 22.5% 23.1% 23.1% 22.0% 22.7%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36.8% -2.6% 17.7% 30.5% -11.4% 9.2% 

2013 년 7 월 8,064,487 10,189,233 18,253,720 57,233,635,679 74,715,967,778 131,949,603,457 

2013 년 8 월 21,940,626 7,084,559 29,025,185 
156,035,879,71

7 
48,966,582,976 205,002,462,693 

7, 8 월 합계 30,005,113 17,273,792 47,278,905 
213,269,515,39

6 

123,682,550,75

4 
336,952,066,150 

2013 년 전체 
127,286,31

9 
86,061,935 

213,348,25

4 

909,914,473,60

5 

641,413,961,11

6 

1,551,328,434,72

1 

7, 8 월 시장 

비중 
23.6% 20.1% 22.2% 23.4% 19.3% 21.7%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11.2% -4.4% 4.9% 10.3% -9.4% 2.2% 

2014 년 7 월 10,190,699 9,566,798 19,757,497 79,059,008,629 75,910,922,524 154,969,931,153 

2014 년 8 월 25,054,860 7,054,400 32,109,260 
193,951,067,90

6 
55,454,296,068 249,405,363,974 

7, 8 월 합계 35,245,559 16,621,198 51,866,757 
273,010,076,53

5 

131,365,218,59

2 
404,375,295,127 

2014 년 전체 
107,697,30

1 

107,359,55

1 

215,056,85

2 

820,569,775,00

2 

843,548,875,85

8 

1,664,118,650,86

0 

7, 8 월 시장 32.7% 15.5% 24.1% 33.3% 15.6%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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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17.5% -3.8% 9.7% 28.0% 6.2% 20.0% 

2015 년 7 월 11,201,785 12,077,545 23,279,330 85,580,784,827 94,573,928,297 180,154,713,124 

2015 년 8 월 21,087,775 9,811,134  30,898,909 
164,338,904,02

1  
74,946,610,031  239,285,514,052 

7, 8 월 합계 32,289,560 21,888,679 54,178,239 
249,919,688,84

8 

169,520,538,32

8 
419,440,227,176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8.4% 31.7% 4.5% -8.5% 29.0% 3.7% 

*출처: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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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름 관객 및 시장 분석 

 

 

올여름 총관객 수는 5418만 명으로 지난해 여름의 5187만 관객보다 4.5% 늘어나 역대 최

다를 기록했다. 2011년 이후 박스오피스를 살펴보면1 여름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여름 시즌 총관객 수는 전년 대비 17.7%가 늘어난 4505만 명이었고, 

2013년 4.9%(4728만 명), 2014년 9.7%(5187만 명), 그리고 올해는 5418만 명으로 4.5%의 성

장률을 보였다.2 한편, 여름 시즌 관객이 1년 박스오피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검해보면 

2011년 24.0%, 2012년 23.1%, 2013년 22.2%, 2014년 24.1%를 나타내 다른 시기에 비해 월

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3 올해 역시 7~8월 관객 수가 상반기 전체 관객 수인 9507만 명의 

57.0%에 달할 만큼 여름 시즌이 막강한 힘을 과시했다.  

 

그러나 올여름 시즌 역시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성장 일로를 걸을 것이라 예단하긴 쉽지 않

았다. 우선 상반기 전체 관객 수가 줄었고, 여름 라인업도 지난해에 비하면 다소 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영화시장 분석가 김형호는 여름 시즌이 시작되는 7월 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 감소한 관객 수만큼 7월 관객 수에 반영돼 여름 시장에

서 최초로 천만 영화가 2편 나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4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여름 시장

을 낙관한 것은 ‘관객의 관람 습관’이 이유였다. 김형호는 <한국영화>와의 인터뷰에서 “2년 

연속 극장 관람횟수가 2억 회5를 넘었다. 2년 연속 2억 회를 상회했다는 건 이것이 단발적

인 사건이 아닌, 관객의 관람 패턴이 그 정도 수준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다. 즉, 한국은 

이제 ‘극장 관람횟수 2억 시장’이라 볼 수 있다. 영진위가 진행한 「2014 영화소비자조사」를 

보면, 영화소비자의 연평균 극장 관람횟수는 10회가량6이다. 2천만 명 정도의 관객이 매해 

10회가량 극장을 찾아 2억 관람횟수 시장이 형성된다는 산출이 가능하다. 즉, 우리 관객의 

                                                        

1 영진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통계 수치는 전산망 가입률이 99%에 달한 2011년 이후부터 유

의미한 까닭에 여름 시즌 박스오피스를 2011년 이후부터 5년간 살폈다.  

2 같은 시기 총관객 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2년 22.0%, 2013년 9.5%, 2014년 0.8%를 나타내 2012

년과 2013년 여름 시즌의 성장률은 평균에 못 미치고, 2014년은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 산술적으로 매월 박스오피스 비중은 8.3%가량을 나타내야 함으로, 2개월(7월+8월) 평균 16.7%의 시

장 점유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여름 시장은 그보다 6~8%p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암살’ ‘베테랑’ 여름시장 첫 ‘쌍천만’… 이미 예고됐던 기록」, 이진욱, <노컷뉴스>. 2015.08.29.  

5 2014년 총관객 수는 2억 1506만 명, 2013년 총관객 수는 2억 1335만 명이다. 한편, 김형호는 ‘총관

객 수’가 아닌 ‘총관람횟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6 「2014 영화소비자조사」에서 전국 만 15세 이상 59세 이하 소비자들(n=2,000)의 최근 1년간 극장 

영화 관람편수는 평균 9.4편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최근 1년간 극장 영화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층

(n=1,922)의 1년 평균 극장 영화 관람편수는 9.8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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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패턴은 어림잡아 매달 평균 1편을 극장에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올 상반

기는 극장 관객이 평균을 밑돌았다. 게다가 6월에는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극장을 찾는 발

길이 끊겼다. 메르스는 물리적으로 극장 관람을 방해받은 사건이다. 때문에 자연히 이때 극

장에서 영화를 보지 못한 관객이 7월과 8월에 몰릴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한편, 여

름 시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극장 관객 수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씨네21> 송경원 기자는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휴가철 해외 여행을 

가는 대신 국내 여행을 하거나,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스테이케이션족(Stay+Vacation)이 늘

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문화생활이 가능한 영화관 발길이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이 올 휴가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1%가 “휴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휴가를 망설이는 이유로 “생업(사업) 이유”(33.1%)와 “휴가 비용 부담”(24.1%)이 과

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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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대 메이저의 여름 승부 

 

 

올여름 영화 시장이 더욱 주목을 받은 건 2주 차이로 개봉한 영화 <암살>과 <베테랑>이 

나란히 천만 고지를 밟았기 때문이다. 9월 7일 현재 <암살>은 1251만 명, <베테랑>은 1195

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역대 박스오피스 7위와 10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천만을 돌파한 영

화는 모두 17편인데 연말과 설 연휴를 잇는 겨울(12월~2월) 시즌에 모두 8편, 7월과 8월의 

여름 시즌 6편, 추석 시즌이 1편이고, 전통적으로 국내 극장 비수기로 분류되는 4월과 11월

에 각각 1편씩이 자리하고 있다.7 여름 시즌 천만 영화는 <암살>과 <베테랑>이 더해지기 

전까지 4편으로 겨울의 절반 수준이었고, 그간 천만 영화가 탄생하기 위해선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 차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때문에 천만 영화의 ‘동시 탄

생’에 모두들 놀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CJ E&M 조영용 배급팀장은 ‘2주차 천만 영화’가 가

능한 환경은 이미 마련돼 있었다고 설명한다. “필름 상영 환경에서 천만 돌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배급 시대다. 극성수기인 ‘몸비 시즌’에는 단기간에 흥행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배급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디지털 배급 시스템은 첫 주 성적에 

따라 상영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환경 자체로만 보면 재작년부터 

‘동반 천만’이 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명량>이 1761만 명이라는 

역대 최고 스코어로 초대박 흥행을 하면서 <해적>이 870만 명 선에서 마무리된 반면, 올해

는 <암살>과 <베테랑>이 엇비슷한 흥행을 하는 가운데 <협녀, 칼의 기억>이 예상에 훨씬 

못 미치면서 경쟁에서 제외돼 두 영화가 천만 흥행을 하는 데 원치 않는 보조 역할을 하게 

됐다.  

 

<암살>과 <베테랑>은 근소한 차이를 빼면 흥행 과정이 매우 닮았다. 두 영화 모두 100만 

돌파까지 3일, 200만 돌파까지 4일이 걸렸고 300만 돌파와 500만 돌파는 <암살>이 5일과 

9일, <베테랑>이 6일과 10일이 걸려 딱 하루 차이가 났다. 그러나 천만 돌파까지 두 영화에

게는 단 25일 만이 필요했을 뿐이다(흥미롭게도 항일독립군을 그린 <암살>은 광복 70주년

이던 올해 8월 15일 천만 관객을 달성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천만을 돌파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도 같은 기록이다. 100만부터 300만 돌파까지는 <암살>보다 하루씩 

빨랐지만,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천만을 돌파하는 데에도 정확히 25일이 걸렸

다. 이들의 차이가 있다면 상영 점유율이다. <암살>은 개봉일 41.8%의 상영 점유율을 보인 

반면, <암살>과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이 이미 상영 중이던 <베테랑>은 개봉 당일 

                                                        

7 4월 개봉한 천만 영화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11월 개봉해 천만 고지를 밟은 건 <인터

스텔라>로 모두 외국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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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의 상영 점유율로 시작했다. 물론 ‘무주공산’ 4월 23일에 개봉한 <어벤져스: 에이지 오

브 울트론>은 개봉 당일 상영 점유율 65.4%를 기록, 극장을 독차지하다시피 했다.8  

 

<표 2> 천만 영화 

순

위 
영화명 개봉일 

개봉일 

상영 

점유율 

개봉일 

관객 수 

100 만 

돌파

일 

200 만 

돌파일 

300 만 

돌파

일 

500 만 

돌파

일 

1000

만 

돌파일 

최종 

관객 

수 

1 명량 
2014-07-

30 

42.30

% 

68 만 

명 
2 일 3 일 4 일 6 일 12 일 

1761

만 명 

2 국제시장 
2014-12-

17 

31.90

% 

18 만 

명 
4 일 8 일 10 일 15 일 28 일 

1426

만 명 

3 아바타 
2009-12-

17 

29.90

% 

21 만 

명 
3 일 6 일 9 일 15 일 38 일 

1362

만 명 

4 괴물 
2006-07-

27 

37.80

% 

45 만 

명 
2 일 4 일 5 일 9 일 21 일 

1302

만 명 

5 도둑들 
2012-07-

25 

36.30

% 

44 만 

명 
3 일 4 일 6 일 10 일 22 일 

1298

만 명 

6 
7 번방의 

선물 

2013-01-

23 

22.40

% 

15 만 

명 
4 일 6 일 10 일 17 일 32 일 

1281

만 명 

7 암살 
2015-07-

22 

41.80

% 

48 만 

명 
3 일 4 일 5 일 9 일 25 일 

1251

만 명* 

8 
광해, 왕이 

된 남자 

2012-09-

13 

26.80

% 

17 만 

명 
4 일 8 일 11 일 18 일 38 일 

1232

만 명 

9 왕의 남자 
2005-12-

29 

16.90

% 

20 만 

명 
4 일 9 일 12 일 20 일 45 일 

1230

만 명 

10 베테랑 
2015-08-

05 

31.90

% 

41 만 

명 
3 일 4 일 6 일 10 일 25 일 

1195

만 명* 

11 
태극기 

휘날리며 

2004-02-

05 

37.60

% 

32 만 

명 
3 일 5 일 8 일 13 일 39 일 

1175

만 명 

12 해운대 
2009-07-

22 

27.50

% 

17 만 

명 
4 일 6 일 9 일 13 일 34 일 

1145

만 명 

13 변호인 
2013-12-

18 

13.20

% 

12 만 

명 
4 일 6 일 8 일 13 일 33 일 

1138

만 명 

                                                        

8  이는 다른 한편에서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 바로 어느 정도 흥행력을 입증받은 영화의 경우, 

탄력적인 배급 조정을 통해 일정 정도 이상의 흥행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마련돼 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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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미도 
2003-12-

24 

28.60

% 

30 만 

명 
4 일 8 일 11 일 19 일 58 일 

1108

만 명 

15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2015-04-

23 

65.40

% 

62 만 

명 
2 일 3 일 4 일 9 일 25 일 

1049

만 명 

16 겨울왕국 
2014-01-

16 

18.40

% 

16 만 

명 
4 일 9 일 11 일 17 일 46 일 

1030

만 명 

17 
인터스텔

라 

2014-11-

06 

37.50

% 

23 만 

명 
3 일 5 일 8 일 12 일 50 일 

1028

만 명 

*출처: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두 영화의 관객 수는 2015 년 9 월 7 일 기준임. 

      
 

흔히 ‘천만’의 조건으로 중요하게 꼽는 것이 ‘관객 접근성’이다. 보다 너른 연령대(등급 및 소

재), 보다 많은 상영(스크린 및 상영횟수), 보다 다양한 이슈(마케팅)를 생산해야 당연히 흥행

에 유리하다. 그런 면에서 <암살>과 <베테랑>은 15세 관람가 등급의 액션드라마, 독립운동

과 부패한 재벌에 맞서는 정의로운 경찰 등 소재 면에서 너른 관객을 확보하기에 적합했다. 

게다가 상영 접근도도 당연히 높았다. <암살>은 개봉 첫 주말인 7월 26일(일) 최대 상영 점

유율 46.4%를 기록해 그날 전국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베

테랑>은 <협녀, 칼의 기억>이 개봉하기 하루 전인 8월 12일(수) 최대 상영 점유율 34.3%를 

기록했다. 한편, 김형호는 “두 영화 모두 더빙 영화였기 때문에 연령대 면에서 접근성이 넓

게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국적으로 한국영화, 외국영화를 나누기 이전에 “더빙이냐, 자막이

냐 하는 것이 관객 접근성에 큰 차이를 준다”는 의미다. “천만 영화 가운데 외화가 적은 것

과도 연결해 생각해볼 수 있다. 천만 돌파에 한국영화가 유독 강한 것은 ‘자막’이 관객 확대

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17편의 천만 영화 가운데 4편이 외국영화고, 

역대 흥행 3위인 <아바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편이 나란히 흥행 순위 15위부터 17위를 

차지해 천만 영화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관객의 경

우, 자막에 대한 저항감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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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영화, 여름이 제철 

 

 

한편, 2011년 이후 여름 시장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한국영화가 외국영화를 앞섰다. 2011

년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는 각각 1973만 명과 185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엇비슷한 경합

을 보였지만, 2012년은 2699만 명과 1806만 명, 2013년은 3001만 명과 1727만 명, 2014년

은 3525만 명과 1662만 명, 2015년은 3229만 명과 2189만 명으로 한국영화가 월등히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름 시장이 전통적인 ‘한국영화 텃밭’인 것은 아니었다. 「201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을 보면 “2007~2010년 설과 추석 연휴 시즌엔 한국영화가 우세했고, 

나머지 여름과 연말 시즌에는 외국영화가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1년과 2012년

은 여름과 연말 시즌에 한국영화와 외국영화가 백중세를 보였고, 2013년에는 모든 시즌에서 

한국영화가 외국영화보다 더 많은 관객을 불러모았다”고 쓰고 있다. 즉, 한국영화가 여름 극

장의 주인 자리를 꿰찬 건 지난 5년 사이의 일이다. 실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여름 시

즌 기대작을 살펴보면, 흥행 결과와 상관없이 언제나 워너브러더스 라인업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 워너브러더스는 2007년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348만 명, 7월 11일 개봉), 

2008년 <다크 나이트>(409만 명, 8월 6일), 2009년 <해리포터와 혼혈왕자>(300만 명, 7월 

15일), 2010년 <인셉션>(593만 명, 7월 21일), 2011년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440만 

명, 7월 13일), 2012년 <다크 나이트 라이즈>(640만 명, 7월 19일)까지 매해 여름 시즌을 겨

냥했고, 흥행에도 성공했다.9  

 

한국영화의 여름 흥행 가능성을 처음 입증한 것은 2006년 7월 27일 개봉해 1302만 명을 

동원한 <괴물>이다. 이어 2007년 <디워>(843만 명, 8월 1일 개봉), 2008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669만 명, 7월 17일 개봉), 2009년 <해운대>(1145만 명, 7월 22일 개봉)와 <

국가대표>(849만 명, 7월 29일 개봉), 2010년 <아저씨>(628만 명, 8월 4일 개봉), 2011년 <

최종병기 활>(747만 명, 8월 10일)까지 매해 여름 한국영화 흥행작이 탄생했다. 즉, 한국영

화가 여름 시장 전체의 주도권을 쥐지 못한다 하더라도 빼어난 흥행 스코어를 자랑하는 영

화들은 이후 꾸준히 나온 셈이다. 영화시장 분석가 김형호 씨는 여름 시즌 한국영화의 우세

에 대해 “과거 여름 시장에서 한국영화가 기선을 잡은 역사가 없지 않다. 2006년 <괴물>을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2009년 7월 개봉한 <해운대>다. 

<해운대>는 순수 오락영화로도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9 이 중 <인셉션>은 해당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다크 나이트> 시리즈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란의 

연출작, 워너브러더스 배급인 까닭에 같은 계보에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 한편, 크리스토퍼 놀란은 <

인터스텔라>(1028만 명, 2014년 11월 6일 개봉,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배급)로 천만 흥행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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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조영용 배급팀장은 여름 시즌 내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증명한 기점이 된 영화로 

2012년 7월 25일 개봉한 <도둑들>을 꼽았다. <도둑들> 이전에도 <해운대>를 비롯해 여름 

시즌에 흥행한 한국영화가 여럿 나왔지만 “2012년 <도둑들>을 기점으로 한국영화가 여름 

시즌에 더 큰 경쟁력을 보이는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 <도둑들>은 최종 관객 수 1298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여름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여름 시즌을 향한 이 같은 기대는 2013년 라인업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7월 3일 NEW의 <

감시자들>(551만 명)을 시작으로, 7월 17일 <미스터 고>(133만 명, 쇼박스), 7월 31일 <더 

테러 라이브>(558만 명, 롯데), 8월 1일 <설국열차>(935만 명, CJ E&M), 8월 14일 <감기

>(312만 명, 아이러브시네마)와 <숨바꼭질>(560만 명, NEW)이 개봉할 동안 외국영화는 <레

드: 더 레전드>(300만 명)와 <나우 유 씨 미: 마술사기단>(272만 명) 정도가 관객과 만났다. 

게다가 이들 2편의 배급은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맡았다. 그리고 이는 2014년 <군도> <명량

> <해적> <해무>, 그리고 올해의 <암살> <베테랑> <협녀, 칼의 기억> <뷰티 인사이드>로 

이어진다. 즉, 국내 4대 메이저 투자배급사에게 연중 가장 중요한 시장은 여름이 됐고, 관객 

역시 배급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CJ E&M 조영용 배급팀장은 “1년 52주 중요하지 않은 

때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름과 겨울이 가장 중요한 시즌”이라 말한다.  

 

<표 3> 2011~2015년 여름 시즌 배급 점유율 

연도 배급사 
배급

편수 

관객 

점유

율 

매출액 

점유율 

전국 관객 

수(명) 

전국 매출액 

(원) 
대표작 

2011 

CJ E&M 19 38.8% 42.1% 14,862,525 127,423,269,500 
<퀵>(313 만 명), 

<7 광구>(224 만 명) 

롯데엔터테인먼

트 
10.5 17.7% 16.2% 6,779,175.50 49,111,714,750 

<최종병기 활>(747 만 

명) 

워너브러더스코

리아 
4 11.6% 11.5% 4,449,788 34,895,040,500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440 만 명) 

NEW 6 7.8% 7.5% 2,975,775 22,572,996,000 <블라인드>(237 만 명) 

쇼박스 3 7.7% 7.3% 2,951,600 22,011,887,600 <고지전>(295 만 명) 

2012 

쇼박스 4 27.5% 27.1% 12,393,562 89,413,036,500 <도둑들>(1298 만 명) 

CJ E&M 16 17.8% 17.3% 8,009,444 57,189,901,985 <연가시>(452 만 명) 

워너브러더스코

리아 
3 14.3% 14.6% 6,467,647 48,119,827,996 

<다크 나이트 

라이즈>(640 만 명) 

NEW 8 10.9% 10.5% 4,908,751 34,666,572,161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491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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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니픽쳐스

릴리징브에나비

스타영화 

5 10.7% 11.9% 4,843,547 39,213,710,948 <토탈리콜>(122 만 명) 

2013 

롯데엔터테인먼

트 
14 26.5% 26.5% 12,667,521 90,307,382,774 

<더 테러 라이브>(558 만 

명), <레드: 더 

레전드>(300 만 명) 

CJ E&M 16 25.4% 25.2% 12,166,744 85,994,336,000 <설국열차>(935 만 명) 

NEW 11 22.0% 21.9% 10,527,453 74,744,619,815 
<숨바꼭질>(560 만 명), 

<감시자들>(551 만 명) 

아이러브시네마 1 6.2% 6.1% 2,965,671 20,726,639,500 <감기>(312 만 명) 

워너브러더스코

리아 
5 5.4% 6.1% 2,600,950 20,929,907,177 <퍼시픽 림>(254 만 명) 

2014 

CJ E&M 17 45.3% 45.3% 23,556,844 45,774,100,222 

<명량>(1761 만 명), 

<드래곤 길들이기 

2>(300 만 명) 

쇼박스 8 16.8% 16.9% 8,707,801 19,104,171,655 

<군도:민란의 

시대>(477 만 명), <신의 

한 수>(357 만 명) 

롯데엔터테인먼

트 
13.5 14.3% 14.0% 7,422,237 13,046,349,934 

<해적: 바다로 간 

산적>(867 만 명) 

이십세기폭스코

리아 
8 9.1% 9.2% 4,730,790 10,964,467,177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400 만 명) 

NEW 6 3.7% 3.7% 1,895,844 4,001,003,250 <해무>(147 만 명) 

2015 

CJ E&M 15 
23.90

% 
24.00% 12,944,795 100,538,545,701 <베테랑>(1096 만 명) 

쇼박스 5 
23.60

% 
23.60% 12,772,055 98,975,439,871 <암살>(1224 만 명) 

롯데엔터테인먼

트 
10 18% 18.60% 9,761,370 78,169,656,625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609 만 명), 

<터미네이터 

제니시스>(324 만 명) 

NEW 4 
10.40

% 
10.20% 5,618,156 42,604,681,638 

<뷰티 인사이드>(145 만 

명) 

유니버설 10 9.20% 9.20% 5,125,744 38,581,147,200 <미니언즈>(259 만 명)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2015 년 대표작의 관객 수는 2015 년 8 월 31 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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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순수한 경쟁력으로 여름 시즌을 한국영화가 ‘접수’했느냐 하

는 점이다. 그보다는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배급 전략이 과거와는 다른 데서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국영화> 60호에 수록된 「2014년 북미 영화산업 

결산」을 보면, “2014년 할리우드의 박스오피스 챔피언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전통적

인 여름 시즌인 6~7월이 아닌 8월 개봉작이라는 것과, 본격적인 시즌의 서막을 연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도 4월 영화라는 점”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즉, 한국과 달리 

북미의 경우 여름 시즌을 6월과 7월로 인식하고 있지만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시즌’으로

서 이 기간을 예전만큼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틀을 깬 대표적인 곳이 

바로 마블 스튜디오다. 2008년 <아이언맨>의 경우 북미에서 5월 2일, 한국에서 4월 30일 

개봉해 43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그해 외국영화 흥행 순위 3위에 자리했는데, 이는 이듬해 

외국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한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739만 명)이 프랜차이즈 전통에 따

라 6월 말 개봉해 7월 시장을 노린 것과는 다른 행보다.  

 

할리우드영화의 국내 흥행을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7월 개봉한 <인셉션>이 582만 명으

로 외국영화 흥행 순위 1위, 4월 29일 개봉한 <아이언맨 2>가 443만 명으로 2위에 올랐고, 

2011년에는 또다시 돌아온 <트랜스포머 3>(778만 명, 6월 29일)와 <쿵푸팬더 2>(506만 명, 

5월 26일),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440만 명, 7월 13일)가 ‘전통’ 여름 시즌을 지킨 반

면,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어벤져스>(707만 명, 4월 26일)와 <아이언맨 3>(900만 명, 4

월 25일)의 마블 영화가 5월 시장을 공략했다. 그에 반해 2014년은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

대>(530만 명, 6월 25일), <엣지 오브 투모로우>(470만 명, 6월 4일),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431만 명, 5월 22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417만 명, 4월 23일), <혹성탈

출: 반격의 서막>(400만 명, 7월 10일)의 혼전양상을 보였고, 올해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

브 울트론>이 4월 23일 개봉해 박스오피스를 평정했다. 즉,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4월 혹은 5월로 배급 일정을 당긴 역사가 꽤 되고, 이것이 여름 시

즌에 한국영화가 집중되는 데 일정 정도 부채질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CJ E&M 조영용 

배급팀장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낸다. 그는 “한국영화가 여름 시즌에 집중되는 현상은 아무래

도 마블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 마블이 전통적인 여름 시즌이 아닌 4월과 5월 개봉을 감행

하면서 한국영화가 자연스레 여름 시장으로 옮겨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

했다.  

 

그렇다면 향후 3년간의 구도도 어느 정도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평균 잡아 한두 달 전 배

급을 정하는 국내 투자배급사와 달리(개봉 2주를 남기고도 개봉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할리우드는 일찌감치 배급 일정을 정해두기 때문이다. 박스오피스모조에 따르면 

2016년 최고 기대작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워너브러더스-DC의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

스의 시작>이 3월 25일, 디즈니-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는 5월 6일, 또 폭스-마블

의 <엑스맨: 아포칼립스>는 5월 27일 개봉한다. 2017년은 4월에 <분노의 질주> 파이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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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와 <터미네이터> 두 번째 리부트, <스타워즈 에피소드 8>, 

7월에 <캐리비안의 해적 5: 죽은 자는 말이 없다>와 새로운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자리

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역시 5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1부>, 6월 <터미네이터> 세 번

째 리부트가 배급을 확정지었다. 이 시기 어떤 한국영화가 나올지 알 수 없고, 반대로 할리

우드 블록버스터가 여름 시즌에서 활개를 치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건 적어도 향후 3년간 5월 시장을 넘볼 한국영화 대작은 없을 것이란 사실이다. 이는 이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통해 충분히 경험한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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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즌’을 넘어선 배급 전략을 고민할 때 

 

 

여름 시즌에 한국영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 까닭이 할리우드 배급 전략 때문이냐 아니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마치 한국영화가 “여름 시즌만” 있는 것처럼 돼가고 있다

는 데 있다. 특히 지난해 여름 <명량>의 기세가 가을로 이어지면서 추석 시즌까지 싹쓸이

했고, 또 다른 천만 영화 <국제시장>이 나오기 전까지 화제가 될 만한 한국영화는 찾아보

기 힘들었다.10 게다가 올해의 경우 지난해 12월 개봉해 1월 13일 천만 고지를 밟은 <국제

시장>의 덕을 본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7월까지, 무려 6개월간 외국영화 관객 수 점유율

이 한국영화를 앞섰다. <명량>에서 <암살>과 <베테랑>까지, 1년의 시간을 돌아오는 동안 

흥행은 고사하고 화제조차 되지 않고 사라진 한국영화가 다수다.  

 

한국영화가 너무 여름 경쟁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한 배급 관계자는 “그

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각각의 시기마다 가장 적합한 영화를 배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

지만, “공교롭게도 올해 상반기는 기대와 그 결과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여름을 지나 각 투자배급사들은 추석 경쟁에 매진하고 있다. 쇼박스가 이번에도 한발 

앞선 9월 16일 <사도>를 내놓고, 9월 24일에는 CJ E&M의 <탐정: 더 비기닝>과, 롯데의 <

서부전선>이 개봉한다. <사도>의 경우 언론시사 직후부터 “다음 천만 영화”로 이야기될 만

큼 큰 화제를 모으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여름 시즌에 대한 한국영화계의 지나친 의존에 대한 걱정을 털어낼 수 없는 건 이 

역시 ‘학습’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름 시즌 대작 경쟁에서 승자가 되면 다른 어떤 시

즌보다 그 성과가 크다는 것, 한 번의 큰 배팅이 몇 번의 작은 성과보다 달콤할 수 있다는 

유혹, 게다가 초기 반응을 보고 빠르고 유연하게 상영 조건을 맞춰 박스오피스를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몇 해에 걸쳐 증명되고 이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진다면, 먼 미래에 이

것이 오히려 한국영화의 ‘시즌’을 좁히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영화산업

이 성장함과 동시에 한국 대작영화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블록버스터는 당연히 

최대 성수기를 공략하는 배급 전략을 써야만 한다. 다만 마치 한국영화계에 여름 대작, 여름 

시즌, 천만 영화만 있는 듯한 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매해 8주간의 여름은 뜨겁지만 1

년은 52주간 이어진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전통적인 시즌만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시즌’을 모색하고 있듯, 우리 역시 보다 긴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이 사이 흥행한 영화는 <타짜- 신의 손>(402만 명, 9월 3일),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480만 

명, 11월 27일) 2편 정도가 있다. 하지만 <명량> 영향 속에서 추석 시즌 특수를 그나마 누린 게 <타

짜- 신의 손>이고,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업계도 예상치 못한 예외적인 흥행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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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애니메이션도 뜨거웠다 

 

 

올여름 극장가에서는 <인사이드 아웃>(7 월 9 일)과 <미니언즈>(7 월 29 일)가 잇달아 

흥행했다. 7~8 월은 애니메이션 주 관객층인 어린이 관객이 늘어나는 시기이긴 하지만 

투자배급사의 대표 블록버스터들이 격돌하는 극성수기인 탓에 애니메이션이 흥행하기에 

만만한 환경은 아니다. 더욱이 2 편이 나란히 흥행하기는 더욱 어렵다. <인사이드 아웃>은 

9 월 9 일 현재, 496 만 관객을 동원해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3 위에 올랐는데, ‘천만’ 

애니메이션 <겨울왕국>(1030 만 명)과 <쿵푸 팬더 2>(506 만 명)를 뒤이은 성적이다. 

<미니언즈> 역시 9 월 9 일 현재까지 260 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여름 대작 사이에서 

빛났다.  

 

2010 년 이후 여름 시장에서는 2013 년을 제외하고 거의 매해 1 편 정도의 애니메이션이 

흥행11했다. 하지만 대체로 200 만 명대에 수렴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인사이드 

아웃>은 역대 박스오피스 3 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 <씨네 21> 송경원 

기자는 <인사이드 아웃>이 “여느 애니메이션처럼 ‘애니메이션’에 방점을 두기보다 여름 

개봉하는 일반적인 극영화와 다를 바 없는 접근법을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다고 말한다. 

그것이 통상 ‘애니메이션은 어린이용 콘텐츠’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을 깨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연령대별 관객 수를 통계로 일일이 뽑아보진 않았지만 <인사이드 

아웃>의 경우, 20~30 대 관객층이 여느 애니메이션보다 높았을 것”이라 설명했다. 

<미니언즈>의 흥행에도 20~30 대 관객의 역할이 컸다. “흔히 ‘키덜트’라 불리는 캐릭터, 

장난감에 열광하는 20~30대 관객이 많이 들었다”는 분석이다.  

 

<인사이드 아웃>에 보낸 ‘어른’ 관객의 관심은 그 근원이 <겨울왕국>의 흥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겨울왕국>이 애니메이션 최초로 천만 흥행을 돌파하면서 애니메이션은 

‘어린이용’ 혹은 ‘특별한 장르’ 영화라는 인식이 많이 옅어졌다. 한미 글로벌 애니메이션 

<넛잡: 땅콩 도둑들> 제작에 참여한 바 있는 와라픽처스 안수원 대표는 그러나 

<겨울왕국>의 흥행이 “관객 못지않게 배급사와 극장의 인식을 바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애니메이션도 흥행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과거에 비해 배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인사이드 아웃>과 <미니언즈>는 520 개 스크린과 612 개 

스크린에서 개봉했고, 개봉 당일 상영 점유율은 15.3%와 16.4%를 차지했는데, 2014 년 

                                                        

11 2010년 <슈렉 포에버>(226만 명, 7월 1일 개봉), 2011년 <마당을 나온 암탉>(220만 명, 7월 28일), 

2012년 <아이스 에이지 4: 대륙이동설>(165만 명, 7월 25일), 2014년 <드래곤 길들이기 2>(300만 명,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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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한 <겨울왕국>(676 개 스크린, 상영 점유율 18.4%) 이전인 2013 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에픽: 숲의 전설>(8.7%), <개구쟁이 스머프 2>(6.7%), <크루즈 패밀리>(7.5%), 

<슈퍼배드 2>(4.0%) 등이 모두 한 자릿수의 상영 점유율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된다.12 즉, 

<인사이드 아웃>과 <미니언즈>의 경우 관객 입소문 이전에 이미 배급 쪽에서 과거와는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12 개별 영화마다 시장 상황과 경쟁작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영 점유율 수치만 놓고 단순 수치 비교

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일정한 패턴을 읽어낼 순 있을 것이다 


